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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안보의 재설계: ‘생산’에서 ‘시스템’으로
Redesigning Energy Security: From ‘Production’ to ‘Systems’

정용헌 (주식회사 유빅 대표)

<초록>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제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위기의 강도가 낮기 때문이라기보다, 현재의 리스크가 기존의 공급 충격과는 다른 
구조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 글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생산 감소가 아닌, 공급망 연결성, 
제품 병목, 전략적 거점 통제라는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된 ‘에너지 시스템 리스크’로 간주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현대 에너지 시장에서 병목이 원유가 아닌 정제 제품에 존재한다는 점과,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전략적 거점이 시장 접근성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에너지 시장은 점진적 조정보다 
비선형적 충격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은 공급망 안정성, 제품 비축, 운송 리스크 대응과 위기 모니터링 
시스템의 제도화를 통해 에너지 안보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Despite rising geopolitical tensions in the Middle East, global energy markets remain relatively 
stable. This suggests that the current risk is not a conventional supply shock but a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energy system. This paper interprets this crisis as a systemic risk driven by 
supply chain disruptions, product bottlenecks, and chokepoint control. It highlights that modern 
energy markets are constrained not by crude supply but by refined product flows, and that access—
rather than volume—has become the key determinant of market stability. The paper concludes that 
future shocks are likely to be non-linear and emphasizes the need for Korea to strengthen supply 
chain resilience, product-based stockpiling, and logistical risk management in tandem with the 
development of energy supply chain threat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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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의 착시와 보이지 않는 위기의 징후

최근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을 둘러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기이할 정도로 차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과거 석유 파동 당시 유가가 폭등하며 전 세계 경제를 강타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의 가격 상승폭은 매우 제한적이며 시장 참여자들은 이를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의 리스크로 해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실제로 수치상으로만 보면 이러한 안도감은 타당해 보일 수 있다. 2026년 현재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를 2008년의 역사적 정점 당시와 비교해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2026년의 화폐 가치를 기준으로 환산한 2008년의 유가는 약 
$180~$186에 달하며, 따라서 현재의 가격은 실질적으로 당시의 약 53%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에 근거한 시장의 반응은 ‘안정의 신호’라기보다 ‘위기 인식의 
지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의 시장은 여전히 과거의 생산량 중심 프레임으로 사태를 
바라보고 있으며, 이번 위기의 본질이 단순한 공급 부족이 아닌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 
불안정성’에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단순한 수급 불균형이 아닌, 
공급망 연결성, 제품 병목, 그리고 전략적 거점(Chokepoint) 통제력이 결합된 전대미문의 
‘에너지 시스템 리스크’로 규정하고 그 심층적인 위협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 과거의 프레임과 현재의 괴리: 생산 중심에서 네트워크 중심으로 

과거의 에너지 위기에서는 산유국의 생산 중단이나 감산이 시장 균형을 흔드는 핵심 
변수였다. 그러나 현대의 에너지 시장은 단순히 원유를 캐내는 단계를 넘어 정제, 운송, 
금융, 유통이 거미줄처럼 얽힌 고도의 네트워크 구조로 진화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단일 
생산지의 문제보다 연결고리 중 어느 한 곳이 끊어지는 것이 훨씬 더 치명적인 연쇄 충격을 
유발한다.

   특히 이번 사태가 과거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점은 중동 지역 에너지 설비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파괴에 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쿠웨이트 유전 일부가 파괴되었을 때만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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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물리적 피해 규모는 전체 시스템을 흔들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한 달 사이 
발생한 사태는 차원이 다르다. 유전과 가스전은 물론, 정유시설, LNG 생산설비, 그리고 
핵심 에너지 인프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정밀 타격을 입었다.

   전쟁이 종결되어야 정확한 피해 규모가 산출되겠지만, 현재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인프라 
파괴 정도와 그에 따른 시장의 미온적 반응을 대조해 보면, 이 위기의 심각성은 현저히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단순히 ‘기름이 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를 
실어 나르고 가공할 틀 자체가 부서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 인프라와 공급망 거점의 취약성

중동 지역은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급망 거점(Node)’들이 밀집된 
곳이다. 이곳의 정유시설과 LNG 플랜트, 수출 터미널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연결하는 거대한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 비선형적 충격의 위험성
이러한 허브 중심의 구조에서 개별 설비 한두 곳의 손실은 시스템 내에서 흡수가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임계치를 넘어서는 다수의 인프라가 동시에 타격을 입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에너지 수요는 매우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공급망의 작은 균열이 물류 
병목과 가격 왜곡으로 번지는 순간 시장은 점진적 조정이 아닌, 폭발적인 가격 급등과 공급 
마비를 경험하는 ‘비선형적(Non-linear) 반응’을 보이게 된다.

○ 복구 프로세스의 장기화와 기술적 장벽
설비 파괴가 가져오는 더 큰 문제는 복구에 걸리는 막대한 시간이다. 정유 및 LNG 
생산 설비는 한 번 파괴되면 기자재 주문부터 설계, 조달, 시공(EPC) 및 시험 운전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LNG 생산의 핵심 장치인 주요 극초저온 열교환기(MCHE) 같은 핵심 기자재는 
주문 제작에만 수년이 걸리는 특수 설비이다. 설령 제품이 제작된다 하더라도, 이를 설치 
장소까지 운송하기 위해서는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통로가 안전하게 확보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즉, 하드웨어의 파괴는 단기적인 수급 차질을 넘어 향후 몇 년간 시장의 
불안정성을 고착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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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목의 이동: 원유에서 정제 제품으로

현대 에너지 시스템에서 관찰되는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위기의 병목 지점이 ‘원유 
생산’에서 ‘정제 제품’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이다.

○ 정제 제품(Middle Distillates)의 역설
과거 에너지 안보는 원유 매장량과 생산량, 즉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글로벌 경제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것은 원유 
그 자체가 아니라 디젤과 항공유로 대표되는 정제 제품이다. 디젤은 화물트럭・ 
철도・선박・건설장비・농기계 등 물류와 생산의 거의 모든 단계에 투입되는 ‘산업의 
혈액’이며, 항공유는 글로벌 공급망을 연결하는 항공 운송의 기반이다. 이들 연료는 단순 
소비재가 아니라 경제 활동의 물리적 흐름을 유지하는 필수 인프라적 성격을 지닌다.

   문제는 이들 제품이 원유 생산과는 별개의 병목 구조를 가진다는 점이다. 원유는 
생산되더라도 정유시설의 가동률, 정제 설비의 구성(복잡도), 그리고 제품 수송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실제 사용 가능한 연료로 전환되지 못한다. 특히 중동,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해상 물류와 주요 정유 허브에서의 차질은 디젤과 항공유의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정유시설은 단기간 내 증설이 어렵고, 특정 유종(특히 저유황 디젤 
및 항공유)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고도화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급 탄력성이 매우 낮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원유 재고가 충분하지만, 정작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연료는 
부족해지는 ‘정제 병목(refining bottleneck)’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은 가격에서도 극단적으로 드러난다. 2026년 4월 초 기준 국제 디젤 
가격은 배럴당 약 290달러 수준으로, 2025년 평균가 약 86달러 대비 3배 이상 상승하였다. 
이는 단순한 원유 가격 상승이 아니라 정제 마진(crack spread)의 급등, 즉 원유와 최종 
제품 간 가격 괴리가 확대된 결과다. 다시 말해 시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원유가 
아니라 ‘즉시 사용 가능한 연료’이며, 이는 정제 및 물류 시스템의 병목이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충격은 에너지 비용 상승을 넘어선다. 디젤 가격 급등은 
운송비 상승을 통해 전 산업의 비용 구조를 밀어 올리고, 이는 곧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전이된다. 동시에 항공유 부족은 항공 운항 축소와 물류 지연을 초래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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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저하시킨다. 특히 ‘적기 생산(just-in-time)’ 방식에 의존하는 현대 제조업 
구조에서는 이러한 지연이 생산 차질로 즉각 연결된다. 농업 역시 디젤 기반 기계와 비료 
운송에 의존하기 때문에, 에너지 문제는 식량 공급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다.

   결국 “원유는 있지만,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없다”라는 역설은 현대 에너지 시스템이 
단순한 자원 시장이 아니라 정제, 저장, 운송, 그리고 최종 소비까지 이어지는 복합 
네트워크임을 보여준다. 이 네트워크 중 어느 한 지점이라도 붕괴될 경우, 전체 시스템은 
연쇄적으로 기능 저하를 일으킨다. 따라서 오늘날 에너지 안보의 핵심은 원유 확보를 넘어, 
정제 제품의 생산 능력과 글로벌 제품 물류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으며, 바로 이 
지점이 현재 위기의 본질적 취약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 중요 부산물 수급 차질에 따른 전 산업적 타격
중동의 원유 정제 및 천연가스 처리 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부산물은 단순한 부수적 
산출물이 아니라,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핵심 투입 요소다. 중동 지역은 원유 
생산뿐만 아니라 정제 및 가스 처리 능력에서도 세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물 
공급에서도 구조적인 허브 역할을 한다. 따라서 중동 내 설비 가동 중단, 수출 차질, 해상 
운송 병목이 발생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을 넘어 산업 전반에 즉각적인 공급 충격이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유황은 전 세계 교역 물량의 약 45~50%를 중동이 차지하며, 인산비료 
생산에 필수적인 황산의 원료로 사용된다.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경우 비료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농산물 가격 상승과 식량 인플레이션으로 전이된다. 헬륨은 글로벌 
공급의 약 25%를 담당하는 전략 자원으로, 반도체 EUV 공정, MRI 장비, 우주·항공 
산업에서 대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공급 부족 시 첨단 산업의 생산 차질이 직접적으로 
발생한다. 요소 및 암모니아는 천연가스 기반 화학 제품으로 비료 생산의 핵심이며, 중동은 
약 30~50% 수준의 수출 비중을 보유한다. 이는 농업 생산성뿐 아니라 디젤 차량용 요소수 
공급에도 영향을 미쳐 물류 시스템까지 교란할 수 있다.

   이외에도 나프타와 에탄・프로판 등 천연가스 액체류(NGL) 계열은 에틸렌・프로필렌 
생산의 기초 원료로, 플라스틱・합성섬유・포장재 산업의 출발점이다. 특히 아시아 
석유화학 산업은 중동산 원료 의존도가 높아 공급 차질 시 생산 축소가 불가피하다. 
콘덴세이트는 초경질 원유로 정유 및 석유화학 공정의 블렌딩 원료로 활용되며,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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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제 시스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아스팔트는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의 
필수 자재로, 공급 부족은 인프라 투자 지연과 건설비 상승으로 직결된다. 메탄올과 
벤젠・자일렌(BTX) 계열 역시 접착제, 합성수지, 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의 기초 
화학물질로 사용되어, 공급 차질 시 제조업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결국 이러한 부산물들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농업(비료), 제조업(화학·소재), 
건설업(아스팔트), 물류(요소수), 첨단 산업(반도체·우주)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더 중요한 점은 이들 물질이 ‘주산물 생산에 종속된 공급 구조’를 갖고 있어 단기간 내 
대체 생산이 어렵고, 재고 또한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중동 에너지 시스템의 붕괴는 
단순한 유가 상승을 넘어, 실물 공급 부족을 동반한 전 산업적 연쇄 충격으로 확대되며, 
글로벌 경제 전반에 구조적인 생산 차질과 비용 상승 압력을 동시에 유발하는 파괴력을 
지닌다.

□ 호르무즈 해협: 접근 통제의 시대 
   
글로벌 에너지 흐름의 가장 치명적인 전략적 거점인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단순한 물동량 
통로를 넘어 ‘시장 접근성’ 자체를 결정하는 전략적 기준점이 되었다.

○ 물리적 봉쇄를 넘어서는 ‘위협의 일상화’
해협이 완전히 물리적으로 막히지 않더라도 시장은 무너질 수 있다. 미사일과 드론 기술을 
활용한 원거리 타격 위협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보험료는 폭등하고 금융 리스크가 
확대되며, 선박들은 해역 통과를 회피하게 된다. 실제 공급량의 차질이 없더라도 이러한 
심리적·경제적 접근 통제는 물류비를 급증시키고 인도를 지연시킨다.

○ 패러다임의 전환: 보유량에서 통제력으로
에너지 시장의 패권은 이제 ‘자원을 얼마나 보유했는가’에서 ‘공급망을 어떻게 통제하고 
리스크 환경을 조정할 수 있는가’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이제 국가는 자원을 확보하는 
경쟁을 넘어, 공급 사슬의 접근 조건과 경로를 지켜내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경쟁 체제로 
진입하고 있다.

6



Issues & Insights
on Economy, Technology, and Security

□ 한국의 전략적 선택: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에너지 자원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 있어, 이러한 공급망 시스템 리스크는 
곧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경제 리스크이다. 따라서 우리의 에너지 안보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대체 원유의 확보
위기 상황에서는 단순한 수입선 확대가 아니라 정유 공정에 맞는 대체 원유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핵심이다. 한국 정유소는 중동산 중질·고황 원유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미국의 WTI 같은 경질유로 대체하면 정제 효율이 떨어지고 디젤·항공유 
생산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위기 시에는 경질유 확보와 함께, 중질 또는 중간 
성격의 원유를 일정 비율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점에서 알래스카 노스슬로프 원유(ANS)나 러시아 Ural 계열 원유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들은 완전한 중질유는 아니지만 중동산과 유사한 성격을 일부 공유해, 정유 
공정에서 디젤과 항공유 수율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브릿지 원유” 역할을 한다. 
결국 위기 대응의 관건은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경질유–중질유 간 균형 
잡힌 최적 원유 혼합비율(crude slate)1을 유지할 수 있는 조달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다.

○ 동태적 비축 포트폴리오의 재설계 
기존의 에너지 안보 전략은 원유 비축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실제 위기에서는 
원유보다 디젤과 항공유 같은 제품 부족이 먼저 발생한다. 따라서 비축 전략도 원유 
중심에서 벗어나, 제품을 포함한 동태적 포트폴리오 개념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원유 비축은 단순 물량이 아니라 품질 구성까지 고려한 비축으로 전환해야 한다. 
중질유와 경질유를 적절히 혼합해 비축함으로써 위기 시에도 정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디젤과 항공유 등 핵심 정제 제품에 대한 전략 비축을 
확대해, 정제 병목이나 최적 원유 혼합비율 왜곡 상황에서도 실물 경제 충격을 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

1) 시장에서 마진이 가장높은 석유  제품군을 생산을 하기 위해 건설된 정제 설비별로 최적화된 원유 혼합비율을 말하며,  원유의 
성상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정제 설비에서도 서로 다른 제품이 생산될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SK, GS, 현대 정유 등 국내 
정유사의  최적 원유 혼합 비율도 다르고, 정제 설비도 차이가 있게 설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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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중요한 것은 정적인 비축량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원유와 제품을 어떻게 조합해 
사용할 것인가 하는 운용 전략의 유연성이다. 이는 단순한 재고 관리가 아니라, 정유 공정과 
수요 구조를 동시에 고려한 동태적 에너지 안보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 전략적 거점(Chokepoint) 대응 운송 전략 수립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전략적 거점 리스크는 단순한 공급 감소가 아니라 물류 경로 자체의 
단절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응 전략도 ‘대체 물량 확보’를 넘어서 경로, 시간, 제품까지 
포함한 입체적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물류 경로의 다변화와 사전 확보가 핵심이다. 특정 해협에 의존하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미국, 아프리카, 남미 등 다양한 지역으로부터의 원유 및 제품 도입 경로를 
평시부터 확보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WTI나 알래스카 노스슬로프 원유(ANS)는 해상 
경로가 분산되어 있어 전략적 거점 리스크를 회피하는 데 유용하다. 이는 단순한 공급 
다변화가 아니라 운송 가능성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둘째, 도착 시간과 재고를 연계한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 전략적 거점이 막히면 물량보다 
“언제 도착하느냐”가 더 중요해진다. 따라서 국내 저장시설과 부유식 저장(FSU), 해외 
탱크를 활용해 일정 기간의 공급 공백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재고를 단순히 쌓는 것이 아니라, 시간 지연을 흡수하는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셋째, 제품 중심 대응과 수요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전략적 거점 위기에서는 원유보다 
디젤과 항공유 부족이 먼저 발생하기 때문에, 제품 비축과 함께 물류・산업・항공 간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시 항공 운항 조정이나 물류 전환 등을 통해 
수요를 관리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응 수단이다.

   결국 전략적 거점 대응의 본질은 공급선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경로를 분산하고 시간 
리스크를 관리하며 제품 공급을 유지하는 것이다.

○ 에너지 안보의 안전판, 석탄 발전의 유지
전략적 거점 리스크와 정제 병목이 동시에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석유와 가스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만으로는 수요를 안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이때 전력 부문에서의 완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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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로서 석탄 발전의 역할이 다시 중요해진다. 미국과 중국같이 국내 에너지 생산이 
상당한 나라도 석탄 발전 비중을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다.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석탄 발전이 단순한 과거의 에너지원이 아니라 위기 시 수요를 흡수하는 
강력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석탄의 가장 큰 장점은 저장성과 공급 안정성이다. 원유나 LNG와 달리, 석탄은 장기간 
대량 비축이 가능하고 특정 전략적 거점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예를 들어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해상 병목이 발생하더라도 석탄은 호주,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경로에서 조달이 가능하며, 이미 확보된 재고를 통해 일정 기간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는 석유·가스 공급 차질이 곧바로 전력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석탄 발전은 연료 전환 효과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위기 시 디젤 발전이나 LNG 
발전 의존도를 낮추고, 전력 생산을 석탄으로 일부 대체하면 석유 및 가스 수요를 줄여 전체 
에너지 시스템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이는 곧 디젤과 항공유 같은 정제 제품의 공급 
압박을 간접적으로 낮추는 효과로 이어진다.

   물론 환경적 제약과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을 고려하면 석탄 발전을 확대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핵심은 ‘확대’가 아니라 유지와 활용 가능성 확보다. 즉, 
평상시에는 점진적으로 비중을 줄이더라도, 위기 상황에서는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수준의 
설비와 연료 재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에너지 위기관리: 통합 시스템 설립과 리스크 기반의 모니터링 제도화
에너지 위기관리 시스템이 단순한 에너지 수급 문제 해결을 넘어, 공급망 전반의 교란 
가능성을 상시 감시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미국이 2026년 초 제정한 에너지 위협 분석법 
(Energy Threat Analysis Act of 2026, ETCA)와 같이, 우리나라도 법적・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내외 에너지 위협을 정밀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공고히 해야 한다. 즉 사이버 공격 등에 취약할 수 있는 발전 설비 및 전력의 송배전망, 국내 
천연가스 배관망 등 국내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위협과 이란 전쟁과 같은 외부적인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 안보 관리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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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않는 위기의 본질과 시스템의 재정립

이번 중동 긴장의 본질은 단순히 기름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효율성과 
경제성만을 쫓아온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만약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평가된 유가 지표에만 안주하여 이 시스템적인 경고음을 
무시한다면, 현재의 상대적인 안정은 폭풍 전야의 짧은 고요에 그칠 것이다. 에너지 시장은 
이제 전통적인 수급 균형 이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합 네트워크와 안보의 영역으로 
진입했다.

   향후 발생할 에너지 위기 관리의 성패는 생산량의 규모가 아니라, 흔들리는 공급망의 
연결성을 얼마나 끈질기게 그리고 끊김없이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국을 비롯한 
에너지 수입국들은 이제 에너지 안보를 ‘자원 확보’의 관점에서 ‘공급망 전체의 
회복력’이라는 통합적 관점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위기의 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대체에너지원, 공급망 및 제도화된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만이,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의 경제와 생존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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